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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태풍 개관 

 2014년에 12월까지 북서태평양에서 총 23개의 태풍이 활동하였으며, 이중 

한 개의 태풍은 북동태평양에서 발생한 후 북서태평양으로 이동하여 왔다. 

2014년 월별 태풍발생 분포를 보면 1월에 2개(평년 0.3개), 2월에 1개(평년 

0.1개), 4월 2개(평년 0.6개), 6월 2개(평년 1.7개), 7월 5개(평년 3.6개), 8

월 1개(평년 5.9개), 9월 5개(평년 4.9개), 10월 2개(평년 3.6개), 11월 1개

(평년 2.3개), 12월 2개(평년 1.2개)로 총 23개의 태풍이 발생하여 평년 

25.6개보다 2.6개 적었다(그림 1.1).    

[그림 1.1] 2014년 월별 태풍 발생 현황. 청색 막대는 평년(1981~2010년 평균)이고, 

적색 막대는 2014년 월별 태풍 발생 수. 8월 태풍 1개(제13호 태풍 제너비브)는 동태평

양에서 북서태평양으로 이동해 온 수치임.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8월에 제13호 태풍 제너비브가 

북동태평양에서 발생하여 이동해 온 것을 제외하면 태풍 발생이 없는 해로 

태풍발생 월별 통계를 작성한 1951년 이후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인 해로 기

록되었다. 8월에 태풍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8월 초순까지 7월 29일 발생한 

제11호 태풍 할롱과 7월 30일 발생한 제12호 태풍 나크리가 8월 초순까지 

활동하면서 대기와 해양의 에너지 수지가 평형을 이루었으며, 약한 엘니뇨상

태에서 일시적으로 정상상태로 회복하면서 비교적 강한 편동풍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서태평양 대부분을 지배하면서 태풍발생을 억제한 것으로 보인

다. 참고로 2014 한국기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강기룡 등은 태풍발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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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8가지 요소를 분석하여 8월에 태풍발생이 억제된 원인을 제시하였다(표 

1.1).

[표 1.1] 2014년 8월 북서태평양 태풍이 발생하지 않은 원인 분석

태풍발생 인자 분석 내용(평년 대비)

850hPa zonal wind 강한 음의 값이 분석되어 강한 편동풍이 태풍발생 억제

Mean sea level pressure 양의 아노말리로 북서태평양 저위도 영역 대부분 지배

850hPa vorticity 음의 아노말리로 태풍발생 억제

700hPa relative humidity 약한 양의 아노말리로 태풍발생 요인으로 작용

Vertical wind shear(200-850 hPa) 20˚N 남(북)쪽으로 음(양)의 값으로 발생(억제) 요인작용

Outgoing long-wave radiation 대류활동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200hPa divergence 음의 아노말리로 태풍발생 억제 요인으로 작용

500hPa GPH mean 저위도 영역까지 지배로 태풍발생 억제요인으로 작용

 특히, 강 등은 전 지구적으로 하층 수렴을 유도하는 상층 발산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8월에 인도양과 북동태평양에서 강한 음의 아노말리와 상호 관

련되어 북서태평양에는 상층에 강한 수렴역 형성으로 하강기류를 유도하였

고 이로 인해 평년보다 북태평양고기압이 적도부근까지 확장하여 지배하므

로 인하여 태풍 발생을 저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2014년 북서태평양 해역별 태풍발생 상황을 보면 계속된 약한 엘니뇨로 인

하여 남중국해상은 2개로 평년(4.8개)보다 적었고, 120˚E에서 150˚E 사이에

는 17개로 평년(14.8개)보다 많이 발생하였으며, 150˚E에서 날짜 변경선부

근은 3개(제13호 태풍 제너비브 제외)로 평년(5.9개) 보다 적게 발생하였다.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중 3개는 120˚E~150˚E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1개

는 150˚E 동쪽해역에서 발생하였다. 태풍이 필리핀 동쪽해상과 150˚E 사이

에서 대부분 발생한 것은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영역과 관련된 것으로 분

석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 태풍 대부분이 30˚N 부근에서 전향하거나 약화되

어 우리나라는 태풍피해가 적었다(그림 1.2).  

 2014년에 발생한 태풍 중 가장 먼저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제8호 태

풍 너구리(NEOGURI)로 7월 4일 09시 괌 서남서쪽 약 330km 부근해상에

서 발생한 후 7일 09시에 중심기압 915hPa, 최대풍속 54m/s의 ‘매우 강한 

중형’ 태풍으로 발달하였다. 이 태풍은 7월 8일 15시경부터 제주도남쪽먼바

다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고 이후 북상하여 10일 오전까지 제주도 및 제주

전해상과 남해먼바다, 동해남부먼바다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 

 두 번째로 영향을 준 태풍은 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로 제11호 태풍 

할롱보다 늦게 발생하였으나 제11호 태풍 할롱보다 서쪽인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860km 부근해상에서 발생과 동시에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

라 북상하여 제11호 태풍 할롱보다 먼저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다. 제12호 

태풍 나크리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하면서 발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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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8월 1일 03시에 중심기압 980hPa, 중심 최대풍속 25m/s의 ‘강도 중의 

중형’ 태풍으로 발달한 후 2일 18시까지 그 강도를 유지하였고 서해중부해

상으로 북상하면서 약화되어 8월 3일 15시에 군산 서남서쪽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었다. 제12호 태풍 나크리가 제주도서쪽 해상으로 북상하면

서 8월 1일 12시에 제주도남쪽먼바다를 시작으로 제주도와 제주도전해상, 

남해동부전해상, 서해남부전해상,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에 태풍특보가 발

표되는 등 2014년 영향 태풍 중 영향범위가 가장 넓었다.  

 세 번째 영향을 준 태풍은 제11호 태풍 할롱(HALONG)으로 7월 29일 괌 

동남동쪽 약 390km 부근해상의 북태평양고기압 남쪽에서 발생하여 그 가장

자리를 따라 서진하면서 발달하여 8월 3일 15시에 중심기압 915hPa, 최대

풍속 54m/s의 ‘매우 강한 대형’ 태풍으로 발달하였다. 이후 북태평양고기압

의 서쪽에 위치하여 동쪽으로 약간 편향 북상하면서 약화되었고, 8월 8일 

21시 일본 가고시마 남남동쪽 340km 부근해상에 위치하면서 제주도남쪽먼

바다와 남해동부먼바다가 직접 영향권에 든 이후 동해남부먼바다와 동해중

부먼바다에 직접영향을 주었으며 독도 동쪽 먼해상을 따라 북상하면서 

500hPa의 양의 와도역과의 상호작용과 낮은 해수면온도(21℃) 효과로 11일 

09시에 동해북부먼바다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다. 

 네 번째로 영향을 준 태풍은 제19호 태풍 봉퐁(VONGFONG)으로 10월 3

일 21시에 괌 동남동쪽 부근해상에서 발생하여 동쪽으로 크게 수축되었다가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의 남서쪽에서 130˚E까지 서진한 후 북쪽으로 전향

하였으며, 전향하기 전 8일 03시에 중심기압 900hPa, 중심최대풍속 59m/s

의 ‘매우 강한 중형’ 태풍으로 발달하였다. 이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

상에 분포하는 고수온 해역을 거쳐 북상하면서 오키나와에 접근할 때까지 매우 

강한 강도를 유지하였고, 이후 해수면온도가 낮은 구역으로 진입하면서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나, 12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대륙고기압이 남하하고 태풍

은 북상함에 따라, 태풍과 대륙고기압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 주변으로 강한 

기압경도로 인해 남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었으며 12일과 

13일에 제주도남쪽먼바다와 남해동부 및 동해남부먼바다에 영향을 미친 후 

일본열도를 따라 빠르게 북동진하며 10월 14일 09시에 일본 센다이 동북동

쪽 약 25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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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014년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진로. 각 색깔별로 태풍의 강도 3단계

(녹색; TS-Tropical Storm, 청색; STS-Severe Tropical Storm, 적색; TY-Typhoon)

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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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호 태풍 너구리(NEOGURI) 

2.1 개요

  ○ 제12호 태풍 너구리는 7월 4일 09시에 괌 서남서쪽 약 330km 부근해

상(11.9°N, 142.2°E)에서 제14호 열대저압부가 발달하여 발생하였음

(그림2.1, 그림 2.2)

  ○ 아열대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하여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

상에 위치하면서 제주도남쪽먼해상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음

  ○ 한만 국경부근에 동서로 zonal하게 위치한 jet로 인해 서귀포 남쪽해상

에서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하고 일본 큐슈 가고시마 방향으로 급격하게 

전향 후 동북동진하였음(그림 2.1)

  ○ 태풍이 발생한 후 북서진하면서 지속적으로 발달하여 7월 7일 09시에 

최성기(중심기압 915hPa, 최대풍속 54m/s)로 발달한 후 바로 약화되

기 시작하였고,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전향하여 일본 남쪽연안부근 해상

을 통과하면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음(그림 2.1)

 
[그림 2.1] 제8호 태풍 너구리 이

동경로(TD부터 분석)

[그림 2.2] 제8호 태풍 너구리 강도변화(TD부터 

분석)

2.2 경로분석

2.2.1 제14호 열대저압부

  ○ 제14호 열대저압부는 7월 3일 09시 괌 남남동쪽 약 530km 부근해상

(8.9°N, 146.0°E)에서 중심최대풍속 15m/s의 TD로 발달한 후 확장하

는 북태평양고기압에 밀려 서북서에서 북서진하면서 비교적 빠르게 발

달하였음(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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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제8호 태풍 너구리

  ○ 제8호 태풍 너구리가 발생할 당시 아열대고기압의 남서쪽  몬순골에서  

확장하는 아열대고기압으로 인한 동진성분과 태풍의 남동쪽 강풍대와

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발생초기에 북서진하였음(그림 2.6)

  ○ 이후 서쪽으로 확장하는 아열대고기압의 남서쪽에서 시속 20~30km의 

빠른 속도로 서북서진하다 아열대고기압이 충분히 확장한 7월 7일 15

시경부터 점차 아열대고기압의 서쪽에 위치한 후 북쪽으로 이동하였음

(그림 2.1) 

  ○ 아열대고기압의 서쪽으로는 태풍의 이동속도를 저지할 요소가 없어 시

속 20~30km의 속도로 비교적 빠르게 북상하였고, 7월 9일 15시경 한

반도에서 서쪽으로 형성된 강한 jet로 인해 상층골(500hPa) 전면인 제

주도 남쪽해상에서 일본 큐슈 남단으로 급격하게 전향되었음(그림 2.1) 

  ○ 아열대고기압의 북서쪽 확장축을 지나면서 시속 13~20km의 비교적 

느린 속도로 동진하였지만 이후 상층골과 편서풍에 맞물려 시속 30km

의 빠른 속도로 동북동진 하였음(그림 2.1) 

 

2.3 강도 및 구조변화 분석

2.3.1 제14호 열대저압부

  ○ 제14호 열대저압부는 7월 3일 09시에 괌 남남동쪽 약 530km 부근

해상(8.9°N, 146.0°E)에서 중심기압 1002hPa, 중심최대풍속 15m/s의 

TD로 발달하였음(그림 2.1, 그림 2.2)  

  ○ 제14호 열대저압부는 해수면온도 30℃, 해양열용량 100kJ/㎠, 대기의 

연직시어 20kts 이하로 강도 강화에 매우 양호한 해역에서 열대저압부 

남동쪽에 형성된 기류의 수렴역이 제14호 열대저압부가 지속적으로 발

달할 수 있게 작용하여 7월 4일 09시 괌 서남서쪽 약 330km 부근해

상(11.9°N, 142.2°E)에서 제9호 태풍 너구리로 발달하였음(그림 2.3, 

그림 2.4, 그림 2.5, 그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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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해수면온도(2014.07.03. 09시) [그림 2.4] 해양열용량(2014.07.03. 09시)

2.3.2 제8호 태풍 너구리(NEOGURI)

2.3.2.1 강도변화에 대한 분석

  ○ 7월 4일 09시 괌 서남서쪽 약 330km 부근해상(11.9°N, 142.2°E)에서 

제14호 열대저압부가 발달하여 발생한 제9호 태풍 너구리 이동방향의 

해수면온도(SST) 30℃, 해양열용량(OHC) 100~150kJ/㎠, 대기의 연직

시어 20kts 이하로 태풍의 강도강화에 매우 양호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음(그림 2.3, 그림 2.4, 그림 2.5) 

  ○ 또한 주변해역의 에너지가 태풍중심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태풍의 남

동쪽과 북동쪽 고기압성 순환 사이에 강한 수렴역 형성으로 발생한지 

3일 만인 7월 7일 09시에 중심기압 915hPa, 최대풍속 54m/s의 매우 

강한 중형태풍으로 발달하였음(그림 2.2, 그림 2.6)

  ○ 이후 20˚N 부근의 태풍 이동방향으로 해수면온도가 30℃, 해양열용량 

100kJ/㎠로 높지만 500hPa 유선장에서 태풍의 북서쪽 고기압성 순환

에서 유입되는 비교적 차고 건조한 기류의 영향으로 약화되기 시작하

였음(그림 2.2, 그림 2.4, 그림 2.7, 그림 2.8)  

  ○ 28˚N 부근의 불량한 해양조건(SST 26℃, OHC 0kJ/㎠) 및 대기조건

(20kts 이상)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500hPa의 양의 와도역 영향으로 

태풍의 강도를 느리게 약화되었음(그림 2.3, 그림 2.4, 그림 2.5, 그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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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연직시어(2014.07.04. 00시) [그림 2.6] 850hPa 유선(2014.07.04. 00시)

2.3.2.2 태풍 약화 또는 구조변화 분석

  ○ 28˚N 부근에 강한 해수면 온도 경도구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30˚N 부

근에 낮은 SST(26℃)와 북서쪽으로 건조기류의 유입으로 약화되었음

  ○ 7월 9일 15시경부터 상층골(500hPa)과의 상호작용과 강풍대(200hPa)

의 영향으로 점차 변질되기 시작하였음(그림 2.2, 그림 2.7)

  ○ 일본 도쿄 동쪽에 위치한 온대저기압과 합쳐져 7월 11일 09시 일본 

도쿄 동북동쪽 약 150km 부근해상(36.3˚N, 141.2˚E)에서 중심기압 

990hPa의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음(그림 2.1, 그림 2.8)

[그림 2.7] 500hPa 유선(2014.07.09. 21시) [그림 2.8] 지상일기도(2014.07.11. 09시)

2.4 태풍 영향 분석

2.4.1 태풍 영향 예상시

  ○ 2014년 7월 4일 09시 괌 서남서쪽 약 330km 부근해상에서 발생할 

당시 +96시간에 태풍 경계구역에 위치하고 +120시간 태풍비상구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모의하면서 발생할 당시부터 태풍의 직접영향에 들 

것으로 예상하였음

  ○ 아열대고기압의 남서쪽에서 발생하여 그 가장자리를 따라 서~북서~북

진하여 제주도 남동쪽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모의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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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7월 6일 15시경부터 +72시간에 제주도가 태풍의 직접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7월 7일 03시에는 +72시간에 남해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 7월 7일 15시경부터 +72시간 이내에 제주도와 남해안지역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24시간 간격 예측에서 12시간 간격의 예측을 시작하

였음

  ○ 하지만 태풍의 전향 예상 위치가 점차 남쪽으로 편향 이동하면서 남해

안은 직접영향 예상구역에서 7월 8일 03시부터 제외되었으며 이후에

도 전향 후의 태풍 예상 진로가 더 남쪽으로 점차 편향하여 예보되었

음

  

2.4.2 태풍 영향시 

  ○ 아열대고기압의 서쪽으로 이동한 후 태풍의 중심기압이 935hPa, 강풍

반경이 430km로 점차 강도가 약해지고 크기가 줄어들고 있지만 7월 8

일 15시경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도남쪽먼바다의 풍랑특보

를 태풍주의보로 대치발효 하였으며, 7월 9일 01시 50분에 제주도남쪽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대치발표 되었고, 제주도와 남해동부먼바다와 

제주도앞바다에 태풍주의보로 대치발표 되었음

  ○ 7월 9일 04시에 제8호 태풍 너구리의 중심권에 든 제주도남부앞바다

에 태풍경보 대치, 태풍 영항권에 든 남해서부먼바다에 태풍주의보 대

치 발표하였으며, 같은 날 06시에 태풍의 중심권에 들어 태풍경보로 

대치, 7월 9일 오전에 남해먼바다와 제주도북부앞바다에 태풍경보가 

대치 발표되었음

  ○ 7월 9일 15시부터 제8호 태풍 너구리가 서귀포 남남동쪽 약 180km 

부근해상(31.7˚N, 127.1˚E)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태풍의 영

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여 7월 10일 01시에 남해서부먼바다와 제주도

를 시작으로 태풍특보가 순차적으로 해제되거나 풍랑특보로 대치되었

음 

  ○ 제8호 태풍 너구리의 영향으로 윗세오름 AWS 545.5mm 등 제주도에 

많은 비가 내렸고, 가파도 AWS 33.8m/s의 강한 순간최대풍속이 관측

되는 등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이 관측되었음(그림 2.9, 그림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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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7.9~7.10 강수량(윗세오름) 

545.5mm

[그림 2.10] 최대순간 풍속(가파도) 

33.8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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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1호 태풍 할롱(HALONG) 

3.1 개요

  ○ 제11호 태풍 할롱은 7월 29일 12시에 괌 동남동쪽 약 390km 부근해상

(12.4°N, 148.2°E)에서 중심기압 998hPa, 최대풍속 18m/s의 소형  

태풍으로 제21호 열대저압부가 발달하여 발생하였음(그림 3.1, 그림 3.2)

  ○ 태풍이 발생한 후 서진하면서 지속적으로 발달하여 8월 3일 03시에  

최성기(중심기압 915hPa, 최대풍속 54m/s)로 발달한 후, 북쪽으로   

전향하여 북진하면서 높은 SST(29℃)와 OHC(100kJ/㎠)로 세력이 유

지되었음(그림 3.2)

  ○ 제11호 태풍 할롱은 아열대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하여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해상에 위치하면서 남해동부먼바다(2014년 8월 

8일 21시)부터 태풍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음 

  ○ 한반도에서 골을 이룬 jet와 동해상에서 캄차카 반도로 북편하는 상층골

(500hPa)로 인해 제11호 태풍 할롱은 한반도 내륙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일본 내륙을 거쳐 동해남부먼바다로 북상하였으며 10일 05시에 일본 

시코쿠 섬 남쪽 해안에 상륙하였음. 10일 낮 일본열도를 통과하여 동

해로 진출한 후 온대저기압화 과정을 거치면서 북상하여 일본 삿포로 

서북서쪽 약 38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11일 09시)으로 변질되었음(그림 

3.1)

 
[그림 3.1] 제11호 태풍 할롱 이

동경로

[그림 3.2] 제11호 태풍 할롱 강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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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로분석

3.2.1 제21호 열대저압부

  ○ 이 열대저압부는 7월 29일 09시에 괌 동남동쪽 약 410km 부근 해상

(12.1N, 132.7E)에서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 가능성이 있는 

TD로 발달하였으며,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의 남쪽에서 북서진하면

서 매우 빠르게 태풍으로 발달하였음(그림 3.1)

3.2.2 제11호 태풍 할롱

  ○ 제11호 태풍 할롱이 발생할 당시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해상에는 제

20호 TD가 위치한 가운데 제11호 태풍 할롱은 정체하는 아열대고기

압의 남쪽에서 서진지향류의 영향으로 발생초기에 서에서 서북서진하였음

  ○ 7월 30일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8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12

호 태풍 나크리 남쪽으로 확장한 아열대고기압의 영향으로 느린 속도

로 서진하다 제12호 태풍 나크리가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후 아열대고

기압의 서쪽으로 이동하여 북쪽으로 전향하였음

  ○ 이후 시속 10~20km의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후 한반도부근에 위치한 

jet 골로 인해 한반도 내륙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일본 시코쿠로 전향하였

으며, 이후 상층골과 편서풍에 맞물려 시속 4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북진하였음

3.3 강도 및 구조변화 분석

3.3.1 제21호 열대저압부

  ○ 이 열대저압부는 7월 29일 09시 괌 동남동쪽 해상(12.1°N, 148.3°E)에서 

중심기압 1002hPa, 중심최대풍속 15m/s의 TD로 발생하였으며 SST 

30℃, OHC 75kJ/㎠ 내외, 대기의 연직시어 20kts 이하로 강도 강화에 

매우 양호한 조건을 형성하였음(그림3.3, 그림 3.4)

  ○ 이 열대저압부는 열대저압부의 남서쪽에 형성된 기류 수렴역, 높은 해

수면온도와 해양열용량 등이 지속적으로 태풍이 발달할 수 있는 양호

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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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해수면온도(2014.07.29. 09시) [그림 3.4] 해양열용량(2014.07.29. 09시)

3.3.2 제11호 태풍 할롱

3.3.2.1 태풍 약화 또는 구조변화 분석

  ○ 7월 29일 12시 괌 동남동쪽 약 390km 부근 해상(12.4°N, 148.2°E)에

서 제21호 열대저압부가 발달하여 발생한 제11호 태풍 할롱의 이동방향

으로 SST 30℃, OHC 70∼100kJ/㎠, 대기의 연직시어 20kts 이하로 

태풍의 강도 강화에 매우 양호한 조건을 형성하였으며 STS(+69h)→

TY(+84h)→STS(+291h)→TD(+306h) 과정을 거쳤음(그림3.3, 그림 3.4, 

그림 3.5)

  ○ 제11호 태풍 할롱은 당시 중심기압 998hPa, 강도 약의 소형태풍(TS)

으로 발생하였으며 태풍발생 약 +84시간 이후 괌 서쪽해상에서 SST 

30℃, OHC 100kJ/㎠ 이상, 대기의 연직시어 20kts 이하의 조건에서 

TY급으로 발달하였음 

  ○ 8월 8일 밤에 일본 가고시마 남남동쪽 약 340km 부근해상에서 한반도

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8월 10일 열대저압부로 약화되기까지 제주

도해상, 남해상, 동해상에 영향을 주었음

 

[그림 3.5] 연직시어(2014.07.29. 21시) [그림 3.6] 850hPa 유선(2014.07.29. 2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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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태풍 약화 또는 구조변화 분석

  ○ 이 태풍은 일본열도 통과면서 빠르게 약화되고 독도 동쪽해상으로 북

상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여 11일 09시 일본 삿포로 서북서쪽 해상

(44.3N, 137.0E)에서 중심기압 980hPa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음(그

림 3.1, 그림 3.2) 

  ○ 47˚N 부근에 강한 해수면 온도 경도 구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낮은 

SST(21℃)와 건조기류의 유입으로 약화가 가속되었음(그림 3.3, 그림 

3.7)

  ○ 위성영상 분석시 적외영상에서 상하층이 분리되고, 수증기 영상에는 건

조역이 태풍 중심까지 완전히 침투, 합성영상에는 태풍 진행방향 북서쪽

으로 bulge, 북~북동쪽으로 Ci streak, 태풍 중심 남동쪽으로 대류운

열 발생하였음

 

[그림 3.7] 500hPa 유선(2014.07.11. 09시) [그림 3.8] 지상일기도(2014.07.11. 09시)

3.4 태풍 영향 분석

3.4.1 태풍 영향 예상시

  ○ 2014년 8월 6일 15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460km 부근해상 위치

시 +24시간에 태풍 경계구역에 위치하고, +48시간 태풍비상구역에 진

입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아열대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북서~북진하여 일본 가고시마 내륙

으로 진출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모의하였으며, 8월 6일 오후에 제주도가 

직접 영향권, 9일에는 남해안, 9일과 10일 동해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3.4.2 태풍 영향시 

  ○ 아열대고기압의 서쪽에 위치한 후 북진 지향류의 영향으로 북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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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본 오키나와 접근시까지 높은 해수면온도와 해양열용량이 태풍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고 세력이 유지되었음(그림 3.2)

  ○ 태풍주의보는 남해동부먼바다(8월 9일 21시), 제주도남쪽먼바다(8월 8

일 23시), 동해남부먼바다(8월 9일 15시), 동해중부먼바다(8월 10일 

13시)에 발표되었음

  ○ 제11호 태풍 할롱이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태풍

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여 8월 9일 07시부터 제주도남쪽먼바다

를 시작으로 8월 10일 19시에 동해중부먼바다와 동해남부먼바다에 태풍특

보가 순차적으로 해제되거나 풍랑특보로 대치되었음 

  ○ 이 태풍은 일본 열도 통과하기 전에 높은 해수면온도로 인해 강도가 

강하게 유지되었으며, 일본내륙을 거쳐 동해로 진출하면서 설악산 AWS

에 271.5mm의 강수량과 매물도 AWS에 18.7m/s의 순간최대풍속이 관

측되었음(그림 3.9, 그림 3.10)

[그림 3.9] 8.10 강수량(설악산) 271.5mm [그림 3.10] 8.8 최대순간풍속(매물도) 

18.7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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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

4.1 개요

  ○ 제12호 태풍 나크리는 7월 30일 03시에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860km 부근해상(18.6°N, 128.6°E)에서 제20호 열대저압부가 발달하

여 발생하여 8월1일~2일 기간 동안 한반도에 영향을 준 후 8월 3일 

15시에 군산 서남서쪽 약 18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 

되었음(그림4.1, 그림4.2)

  ○ 이 태풍의 발생당시 중심기압 994hPa 중심최대풍속 21m/s의 약한 중

형태풍이었으며 중심기압 980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25m/s의 강도 

중의 중형 태풍까지 발달하여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영향을 주어 많은 

비를 내렸음(그림4.2)

[그림 4.1] 제12호 태풍 나크리 

이동경로

[그림 4.2] 제12호 태풍 나크리 강도변화

 

4.2 경로분석

4.2.1 제20호 열대저압부

  ○ 이 열대저압부는 7월 29일 03시에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990km 

부근해상(18.7°N, 132.7°E)에서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 가능성

이 있는 TD로 발달하였으며 북태평양고기압 남서쪽 가장자리에서 서

북서진 지향류의 영향을 받아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860km 까지 서

북서진한 후 7월 30일 03시에 제12호 태풍 나크리로 발달하였음(그림 

4.1)



18

4.2.2 제12호 태풍 나크리

  ○ 제12호 태풍 나크리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서남서쪽 가장자리에서 북북

서진의 지향류 영향으로 일본 오키나와 부근해상을 지나 서해남부해상

까지 진출하였음(그림 4.1)

  ○ 이 태풍의 진로상으로 해양조건(SST 29℃, OHC 50kJ/㎠ 내외)이 양

호하였고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서쪽으로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 

가운데 진로에는 크게 변화를 주지 않아 태풍의 약화 시점까지 북북서

진의 진로를 유지하게 되었음(그림 4.2)

4.3 강도 및 구조변화 분석

4.3.1 제20호 열대저압부

  ○ 이 열대저압부는 7월 29일 03시 괌 남동해상(18.7°N, 132.7°E)에서 

중심기압 1000hPa, 중심최대풍속 15m/s의 TD로 발달하였으며 열대저

압부의 부근으로 SST 29℃, OHC 80kJ/㎠, 대기의 연직시어 30kts 이

하로 강도 강화에 양호한 조건을 형성하였음(그림4.3, 그림 4.4)

  ○ 이 열대저압부 남동쪽과 북동쪽으로 주변 고기압에 관련된 기류의 방

향수렴 등 회전성분이 강화되고 상층 발산과 하층 수렴 그리고 해수면 

온도 및 해양열용량이 양호한 상태로 잠열에너지가 원활하여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였음(그림4.1, 그림 

4.2)

[그림 4.3] 해수면온도(2014.07.26. 09시) [그림 4.4] 해양열용량(2014.07.26. 0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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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제12호 태풍 나크리

4.3.2.1 강도변화에 대한 분석

  ○ 제12호 태풍 나크리는 중심기압 994hPa, 최대풍속 21m/s의 약한 중

형태풍으로 발생하였으며 태풍 진로상 해양조건(SST 29℃, OHC 

50kJ/㎠ 내외)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연직시어가 30kts 이하로 대기조

건이 양호하지 않아 느린 발달 경향을 보여주었음(그림4.3, 그림 4.4)

  ○ 이 태풍은 태풍발생 후 +36h 까지 TS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후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약 150km 부근 해상에서 STS로 발달한 후 고위도로 

진출하면서 느리게 약화되었음(그림 4.2)

  ○  8월 1일에는 STS로 발달한 후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약 15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하면서 강도 중의 중형태풍의 규모로 한반도에 영향을 

준 후 8월 3일 열대저압부로 약화되기까지 제주 서쪽 해상을 거쳐 서

해남부 해상까지 진줄하였음(그림 4.1)

 

[그림 4.5] 연직시어(2014.07.30. 00시) [그림 4.6] 850hPa 유선(2014.07.29. 03시)

4.3.2.2 태풍 약화 또는 구조변화 분석

  ○ 이 태풍은 진로상 STS급의 강도를 +48h 기간 동안 유지하였지만 이

후 SST 26℃ 이하 OHC 0kJ/㎠의 해역으로 진출하면서 8월 3일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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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500hPa 유선(2014.08.01. 03시) [그림 4.8] 지상일기도(2014.08.01. 09시)

4.4 태풍 영향 분석

4.4.1 태풍 영향 예상시

  ○ 이 태풍은 발생시에 +72h 경부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당시 모델간의 진로에 대한 분산이 커서 신뢰도가 낮았

으며 점차 고위도로 진출하면서 태풍모델의 안정화가 이뤄졌음

  ○ 이 태풍은 발생 초기 예보에서 +72시간 이후에 중국 상해 남동해안으

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다 점차 동쪽으로 편향하여 7월 30일 16시 

발표에서는 +72시간에 제주도가 직접 영향권에 드는 것으로 예상하였

음

  ○ 이후 7월 31일 10시 발표에서는 진행방향이 더 동쪽으로 편향 예상되

면서 서울 서부지역을 포함하는 경기 중서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서

부 내륙,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서부 일부지역에 태풍의 직접 영향권

이 드는 것으로 예상하였음

  ○ 이후 약화속도가 다소 빨라지면서 서울 경기 및 충청북도, 경상남도 지

역이 직접 영향지역에서 제외되었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중서부, 충

청남도 해안지역으로 직접 영향지역이 축소되었음

4.4.2 태풍 영향시 

  ○ 태풍영향시 해양환경은 양호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SST 26℃이하 OHC 

0kJ/㎠의 영역에서 이 태풍은 급격히 약화 되어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후에도 남부지방에 많은 비와 강풍으로 영향을 준 태풍이었음(그림 

4.9, 그림 4.10)

  ○ 이 태풍은 발생한 후 +51시간인 8월 1일 12시부터 제주도남쪽먼바다

에 직접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8월 1일 17시 30분에는 제주도앞바

다, 1일 23시에 제주도 및 서해남부먼바다 그리고 남해서부먼바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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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부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3일 05시에는 서해중부먼바

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  

  ○ 8월 1일 19시에는 제주도남쪽먼바다에 태풍경보로, 2일 01시에는 제

주도와 제주도앞바다(북부앞바다는 03시), 03시에는 남해서부먼바다와 

서해남부먼바다에 태풍경보로 대치되었으며, 2일 09시에는 흑산도와 

홍도 그리고 서해남부앞바다와 남해서부앞바다에도 태풍주의보가 발효

되었으며 2일 11시에 이 구역에 태풍경보로 대치되었음

  ○ 2일 16시에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23시에는 전라북도에 태풍주

의보가 발효되었으며, 23시에 제주도남부앞바다를 포함한 제주도남쪽

먼바다에 태풍경보에서 태풍주의보로 약화되기 시작하였음

  ○ 이 태풍의 영향으로 윗세오름 AWS 1182mm가 관측되는  등 제주도와 

지리산부근으로 아주 많은 비가 내렸으며 지귀도등표에 순간최대풍속

이 41.9m/s의 강풍이 관측되었음(그림 4.9, 그림 4.10)

[그림 4.9] 8. 2. 강수량(윗세오름) 1182.0mm) [그림 4.10]  최대순간풍속(지귀도) 41.9m/s)

4.5 태풍 특이현상 분석

  ○ 제12호 태풍 나크리는 다른 태풍과 달리 중심으로 갈수록 풍속이 약한 

태풍으로, 태풍과 아열대고기압의 수렴역으로 태풍 중심이 이동하지 못

하고 수렴역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북상한 태풍이었음

  ○ 제12호 태풍 나크리는 북인도양에서 남중국해상을 거쳐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으로 형성된 몬순골에서 발생한 태풍으로 태풍의 북동쪽으로

는 북태평양 아열대고기압이, 동남동쪽으로는 제11호 태풍 할롱이, 남

동쪽으로는 제11호 태풍 할롱에 의해 형성된 고기압성 순환역이 위치

하여 있음(그림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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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북동쪽의 아열대고기압과 남동쪽의 Buffer Cell 

사이 기압차에 의해 15m/s 이상의 강풍역이 형성된 반면 나머지 지역

인 중국 내륙으로 열대저기압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어 풍속이 강

하지 못하였음(그림 4.12) 

  ○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이동하는 방향으로 제11호 태풍 할롱이 따라 북

상하면서 제12호 태풍 나크리 남쪽으로 아열대고기압이 확장하지 못하

면서 태풍중심과 거리를 유지한 강풍대가 태풍 동쪽에만 형성되었음

 

  

[그림 4.11] 850hPa 유선분석(7.30 09시) [그림 4.12] RAMMB 바람분석(7.30 

0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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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9호 태풍 봉퐁(VONGFONG) 

5.1 개요

  ○ 제19호 태풍 봉퐁은 10월 3일 21시에 괌 동남동쪽 약 1500km 부근

해상(8.8°N, 157.7°E)에서 제35호 열대저압부가 발달하여 발생하였음

(그림 5.1, 그림 5.2)

  ○ 이 태풍은 발생 초기에 아열대고기압의 남쪽 가장자리에서 서북서진하

면서 해양(SST 29℃, OHC 100kJ/㎠ 내외) 및 대기(연직시어 20kts 이

하) 조건이 양호한 지역을 이동하며 10월 8일 03시에는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1120km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이 900hPa, 최대풍속 

59m/s의 매우 강한 중형 태풍으로 발달하여 제22호 태풍 하구핏

(HAGUPIT)과 같이 2014년 발생한 태풍 중에서 가장 강하게 발달한 태

풍으로 기록되었음(그림 5.2)

  ○ 10월 9일부터 태풍의 북쪽에 버티며 서북서진 진로를 지배하던 아열대

고기압이 약해지고 양분되면서 지향류가 매우 약해지고 태풍의 회전, 

전향력의 영향으로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으며 10월 9일 이

후에는 양분된 북태평양고기압이 태풍의 동쪽에 버티면서 약한 북진 

지향류의 영향을 받아 매우 느리게 이동하는 특성을 지니며 제주도남

쪽먼바다로 접근하기 시작하였음

  ○ 이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 분포하는 고수온 해역을 거쳐 북

상하면서 오키나와에 접근할 때까지 매우 강한 강도를 유지하였고, 이후 

해수면온도가 낮은 구역으로 진입하면서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나, 12

일 오후부터 북서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이 남하하고 태풍은 

북상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으로는 기압경도가 더욱 조밀해져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었으며 12일과 13일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후 일본

열도를 따라 빠르게 북동진하여 10월 14일 09시에 일본 센다이 동북

동쪽 약 25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음(그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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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제19호 태풍 봉퐁 이

동경로

[그림 5.2] 제19호 태풍 봉퐁 강도변화

5.2 경로분석

5.2.1 제35호 열대저압부

  ○ 제35호 열대저압부는 10월 3일 09시에 괌 동남동쪽 약 1300km 부근

해상(7.8°N, 159.4°E)에서 태풍으로 발달 가능성이 있는 TD로 발달하

였으며, TD의 북쪽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에 밀려 서~서북서진하면

서 10월 3일 21시에 제19호 태풍 봉퐁으로 발달하였음(그림 5.1)

5.2.2 제19호 태풍 봉퐁

  ○ 제19호 태풍 봉퐁은 북쪽에서 강하게 버티고 있는 아열대고기압의 남

쪽 몬순골에서 발생하였으며, S/TE 패턴 지역에서 북쪽 아열대고기압

에 의한 강한 서북서진 지향류의 영향으로 발생초기에 비교적 빠르게 

서북서진 하였음(그림 5.1)

  ○ 10월 9일부터 태풍의 북쪽에 버티며 서북서진 진로를 지배하던 아열대

고기압이 약해지고 양분되면서 지향류가 매우 약해지고 태풍의 회전과 

전향력에 의한 베타(β)효과의 영향으로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

하였으며 10월 9일 이후에는 양분된 북태평양고기압이 태풍의 동쪽에 

버티면서 약한 북~북북서진 지향류의 영향을 받아 매우 느리게 북북서

진 하였음(그림 5.1)

  ○ 10월 12일 오후부터 북서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이 남하하고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이 북태평양고기압과 합류하며 동쪽으로 빠져 

나가면서 태풍은 서귀포 남남동쪽 해상에서 전향시점에 돌입하였으며 

10월 13일부터는 북쪽의 한역과 중위도시스템과의 상호작용으로 전향

하여 이동속도가 빨라지고 상층 강풍대의 영향으로 일본열도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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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북동진하며 변질과정을 거쳐 10월 14일 09시에 일본 센다이 

동북동쪽 약 25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음(그림 

5.1)

 

5.3 강도 및 구조변화 분석

5.3.1 제35호 열대저압부

  ○ 제35호 열대저압부는 10월 3일 09시에 괌 동남동쪽 약 1300km 부근

해상(7.8°N, 159.4°E)에서 중심기압 1002hPa, 중심최대풍속 15m/s의 

TD로 발달하였으며 발생한 해역 중심으로 SST 30℃, OHC 100kJ/㎠, 

대기의 연직시어가 20kts 이하로 강도 강화에 매우 양호한 조건이 형

성되어 있었음(그림 5.2, 그림 5.3, 그림 5.4)

  ○ 이 TD는 남쪽의 Tropical Buffer Cell에서 유입되는 서풍과 북쪽 아열

대고기압에 의한 동풍류가 TD 부근에서 방향수렴 및 회전성분을 강화

시키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고 상층 발산 및 해양의 원활한 잠열에너지

가 뒷받침 되면서 10월 3일 21시에 괌 동남동쪽 약 1500km 부근해상

(8.8°N, 157.7°E)에서 제19호 태풍 봉퐁으로 발달하였음(그림 5.5그림 

5.6)

[그림 5.3] 해수면온도(2014.10.03. 09시) [그림 5.4] 해양열용량(2014.10.03. 09시)

5.3.2 제19호 태풍 봉퐁

5.3.2.1 강도변화에 대한 분석

  ○ 10월 3일 21시에 괌 동남동쪽 약 1500km 부근해상(8.8°N, 157.7°E)

에서 제35호 열대저압부가 발달하여 발생한 제19호 태풍 봉퐁은 이동

방향으로 SST 30℃, OHC 100~150kJ/㎠, 대기의 연직시어가 20kts 

이하로 태풍의 강도 강화에 매우 양호한 조건이 형성되었음(그림 5.3, 

그림 5.4, 그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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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태풍은 몬순골 내에 위치하여 중심의 서쪽으로 Tropical Buffer 

Cell과 몬순기류에 의한 서풍이 계속 유입되고 중심의 동쪽으로는 북태

평양고기압과 동풍의 몬순기류가 지속적으로 버티면서 역학적으로 회

전성분을 강하게 발달시키는 조건이 뒷받침 되고 연직시어가 양호한 

조건에서 해양으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비교적 빠르게 발달

하여 10월 8일 03시에는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1120km 부근 해

상에서 중심기압이 900hPa, 최대풍속 59m/s의 매우 강한 중형 태풍으

로 발달하였음(그림 5.2, 그림 5.5 그림 5.6)

  ○ 이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 분포하는 고수온 해역을 거쳐 북

상하면서 10월 12일 오키나와에 접근할 때까지 매우 강한 강도를 유지하

였고, 이후 해수면온도가 낮은 구역으로 진입하면서 점차 약화되기 시작

하였으나, 10월 12일 오후에 북서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이 남

하하고 동해상에 고기압이 버틴 상태에서 태풍이 북상하여 우리나라 주

변으로는 기압경도가 매우 조밀해져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었음(그림 

5.3, 그림 5.8) 

  ○ 10월 13일부터는 해양조건(SST 26℃. OHC 0kJ/㎠ 이하)이 나쁘고 대

기조건(연직시어 30kts 이상)도 나빠져서 태풍의 강도는 점차 약화되었

으나 상층 제트 우측 입구 발산장의 영향으로 강도는 빠르게 약화되지 

못하여 일본 열도를 통과하면서도 중심기압 980hPa의 강도는 유지하

였음(그림 5.2, 그림 5.3)

 

[그림 5.5] 연직시어(2014.10.08. 00시) [그림 5.6] 850hPa 유선(2014.10.08. 03시)

5.3.2.2 태풍 약화 또는 구조변화 분석

  ○ 제19호 태풍 봉퐁은 10월 10일부터 50kJ/㎠이하의 열용량이 낮은 해

역으로 이동하며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10월 12일 오키나와를 지나며 

SST 경도 구역에 진입하여 매우 강한 태풍에서 강한 태풍으로 등급이 

낮게 분석되기 시작하였음(그림 5.2, 그림 5.3) 

  ○ 10월 12일 이후에는 태풍이 약화단계에 있었지만 우리나라 부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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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배치가 북고남저형으로 태풍이 북상하며 남해상에 기압경도력이 매

우 커지는 원인이 되었고 태풍으로 인한 선형풍에 기압경도력 및 지형

효과가 더해지면서 제주도 및 남해상에 15m/s이상의 강풍이 관측되었

으며 12일 21시 이후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이 북태평양고기압과 합

류하며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태풍은 서귀포 남남동쪽 해상에서 전향

시점에 돌입하였음

  ○ 전향 후 10월 13일부터는 북쪽의 한역과 중위도시스템과의 상호작용으

로 전향하여 이동속도가 빨라지고 상층강풍대의 영향으로 윈드시어에 

반응하며 태풍의 구조가 와해되기 시작하였고 일본열도를 따라 빠르게 

북동진하며 온대저기압으로 변질과정을 거쳤음

  ○ 10월 14일 09시에는 건조역이 태풍 중심까지 완전히 침투하고 상하층

운이 분리된 상태에서 태풍중심 북쪽방향에 bulge 및 Ci streak가 분

석되어 일본 센다이 동북동쪽 약 250km 부근 해상에서 985hPa의 비

교적 강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음(그림 5.17)

[그림 5.7] 500hPa 유선(2014.10.12. 21시) [그림 5.8] 지상일기도(2014.10.12. 21시)

5.4 태풍 영향 분석

5.4.1 태풍 영향 예상시

  ○ 제19호 태풍 봉퐁은 10월 8일 09시에 매우 강한 중형 태풍(중심기압 

900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59m/s)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해상

에서 일본 큐슈 남쪽 해상을 향해 시속 19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

으며 북쪽에서 약화되는 북태평양고기압 남남서쪽 가장자리에서 서북

서진 지향류의 영향을 받으면서 해양(SST 29~30℃, OHC 100kJ/㎠ 

내외) 및 대기(연직시어 10kts 이하) 조건이 매우 양호하여 발달 또는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었음(그림 5.3, 그림 5.4, 그림 5.5)

  ○ 10월 9일부터 태풍의 진로를 지배하던 북태평양고기압이 약해지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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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면서 지향류가 매우 약해지고 태풍의 회전, 전향력의 영향으로 점

차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양분된 북태평양고기압이 태풍의 동쪽

에 버티면서 태풍은 약한 북진 지향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 10월 11일 이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던 동서고압대가 이동하여 북태

평양고기압에 합류하며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일시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북진 지향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동속도가 조금 빨라지

며 북~북북서진하고 12일 밤을 전후하여 상층골의 영향을 받아 전향

시점에 돌입하여 10월 12일 밤 경 일본 큐슈 남단을 거쳐, 상층 강풍

대의 영향을 받아 전향하면서 일본열도를 따라 빠르게 북동진할 것으

로 예상하여 우리나라는 남해를 중심으로 12일 후반부터 13일에 태풍

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 이 태풍은 SST와 OHC가 낮은 구역으로 진입하면서 점차 약화되겠으나, 

10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사이 북서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이 

남하하고 동해상에 고기압이 버틴 상태에서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우리

나라 주변으로는 기압경도가 더욱 조밀해져 바람이 매우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였음

  ○ 북태평양고기압과 중위도 상층 강풍대의 변화에 따라 태풍의 향후 진

로와 강도, 이동속도가 매우 유동적인 상태였으며, 태풍의 동쪽 북태평

양고기압의 세력이 예상보다 강하여 실제 태풍은 예보보다 서쪽편이를 

가지고 북상하였음 

5.4.2 태풍 영향시 

  ○ 10월 12일 09시에 일본 오키나와 북쪽 약 210km 부근해상(28.2N, 

127.4E)에서 중심기압 960hPa, 최대풍속 40m/s의 강한  중형 태풍으

로 6시간 동안 23m/h의 속도로  북북서진하며 점차 우리나라에 영향

을 미치기 시작하였음

  ○ 태풍은 북태평양고기압 서쪽에서 북북서진하고 있었고 동해상에 위치

한 고기압이 북태평양고기압과 합류하며 동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태풍은 점차 북진하며 전향 전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12일 

오후에 전향시점에 놓이면서 동진성분이 가미되어 북동진할 것으로 예

상하였고 해양조건(SST 26℃, OHC 15kJ/㎠ 이하)과 대기조건(연직시

어 30kts 이상)이 나빠지고 있어 강도는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함

(그림 5.6, 그림 5.7, 그림 5.8)

  ○ 10월 13일부터는 북쪽의 한역과 중위도시스템과의 상호작용으로 전향

하여 일본 열도를 통과하면서 빠르게 약화되고 변질되어 14일 오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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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 이 태풍은 10월 12일 밤에서 13일 새벽사이 우리나라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였고, 해수면온도가 낮은 구역으로 진입하면서 점차 약화되었으

나, 우리나라 주변으로 기압경도력이 매우 강해지면서 14일까지 바람

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하고, 해상에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하였음(그림 5.3, 그림 5.7)

  ○ 태풍이 북상하면서 9일부터 제주도남쪽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기 

시작하여 남해동부해상, 남해서부해상 및 동해남부해상으로 확대되었고 

제주도,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도 발효되었으며 12

일부터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영향을 미치면서 풍랑특보가 발효중인 

제주도남쪽먼바다와 동해남부먼바다에 12일 06시에 태풍경보가 대치 

발효되었고, 13일 07시에는 동해남부해상에도 태풍경보가 발효되었으

며, 그 밖의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었음

  ○ 10월 13일 10시부터 제19호 태풍 봉퐁이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약 

60km 부근육상(31.3˚N, 130.3˚E)으로 상륙하고 비교적 빠르게 동북동

진하면서 점차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여 10월 13일 10시 

30분에 제주도남쪽먼바다를 시작으로 태풍특보가 순차적으로 풍랑특보

로 대치되었으며, 태풍으로 인한 호우 및 강풍 특보도 제주도를 시작으

로 순차적으로 해제되었음

  ○ 제19호 태풍 봉퐁의 영향으로 한라산 윗세오름 180.5mm 제주도와 동

해안 등에 많은 비가 내렸고, 남해동부해상의 간여함에 32.2m/s의 순

간최대풍속이 관측되는 등 제주도와 남해동부해상과 동해안을 중심으

로 강한 바람이 관측되었음(그림 5.9, 그림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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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10.12~10.13 강수량(윗세오름) 

180.5mm)

[그림 5.10] 10.13 최대순간풍속(간여암) 

32.2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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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4년 영향태풍 관련 보도자료

6.1 제8호 태풍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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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11호 태풍 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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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12호 태풍 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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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제19호 태풍 봉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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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4년 영향 태풍 관련 언론 보도 

7.1 제8호 태풍 너구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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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11호 태풍 할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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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12호 태풍 나크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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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제19호 태풍 봉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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